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챦젠데 섈뻬:를 - 홰 불돼;를 렵빼텔"'!:

오늘도 E\oy할을 청온 @”돌 보았吼 또각또각- 어렸을 팬 그 소리갸 U!례
oW 대할 예찬론과 할께 부럴게만 들렸었다. 또각또각. 그때악 똑같은 학이힐 소
리oll 그녀를 비리본댜. 무언갸 불안학고 위태롭게 보인디. 작은 시ol즈의 갸느댜
랑고 높은 굽에 모든 것을 의존학고 있는 그녀. 그 작은 구두 속에서 그녁는 자
신의 몸을 지탱이기 위예 모든 신경을 그 구두에 집중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댜
갸퍄른 언덕에서‘ 높은 계딘에서, 비스 잎에서, 폄지에서조챠 그녀는 쟈신을 그
구두oll 맞춰 움직이게 학고 있는지도 모른디. 분명 그럴 것o!다. 내갸 그녀일 데
니꺄. 한번도 우리는 그 높은 구두에 대패 이야기를 학지 않았지만 나도 쇼윈도
예서 그외 비슷한 구두를 발견학고 폭 학는 마음에 만 켤례를 샀던 경힘이 있으
니까. 그 유폭적인 쇼윈도 붙빛에 그만.

우리는 우목'를 게챵 불형빽'펭 ◎'는 그 샤초함 것‘W 뼉” 디/c\기 ◎" 얾앞
닥. 그냥 묻혁두고 갸끔씩 신경질적으로 일상에 대한 뭉뚱그려진 쨔증스리응을
표면이곤 뺐을 뿐이댜. 강정이 없는 이성이 존재할 수 있을끼. 감정은 우리를 움
직이게 학는 근본적인 힘이다. o!제 우리는 그 작고 높댜린 때로는 제대로 세워
지지도 않는 위태로운 구두에 대패 쟈신의 강정을 보여줘아안디. 감정적으로. 솔
직학고 학끈학계. 야니, 죄 없는 그 구두 말고 그 구두를 민드는 희시, 이니 그
희시 말고 그걸 디지인한 디지이너, 음~ o)니아. 그 구두 신은 모습을 구경이려

:l챦쥘튤혈월훑괵‘'좋출,봤;툭흔훑흩뺀堯듈 :톺률희'‘룹;풀흘 륄휵흘 흘
저혁 높q/, 그택고 펼래 었는 형꼇! 쪼야 올라는 것q/닥. 그리고 이렇게 말
이는 것이디. m당신뵉 기부장성cM ㉧I 구투룰 편진디.m oI기에 종디 강정을 살
리고 싶다면, 무언갸 더 말예주고 싶디면 그런톄 말이 나오지 않는댜면 그냥 쟈
신의 강정대로 댕동학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선을 넘어도 종닥. 도대쳬 그 선이리는 것이 무엇이나. 잃을 것 없는 우리에게
짐벌이지 못발 선이 존제인단 말인갸.

'블닥는 학이힐'- 여성주의 공강/전율지는 곳곳에 숨어있는 그 학이밀을 찾야
블을 지피리 민디. 이주 강정적으로 우리갸 발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고 그리
어렴지먼드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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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량들 ol 서 로 만니게 되고

관게를맺게되는그점점은모두다르다.시랑이는

연인 시이인두 시람 시◎IoW도 정팍빈 일지정이린 존재

이지 않는디. 모두 각지의 경범 속◎W서 그 지접들을 팍인

학고 읽어니간다. 그래서 시람들꿱 맺게 되는 판게를 섣불리

예기이기갸 어렵디. 혹 내 경법◎Wl 갇혁 엉뚱만 ◎'야기만 주저

리, 주저리 늘어놓게 되는 건 이닐지 걱정부티 앞서게 되는

것이다. 근데 선예 언니갸 말했다. 그런 너의 겸헝괴 느낌

을 ◎I아기이는 것부터갸 시람들꿱으' 대피의 시작◎I리고

우리갸연대예입박예서부턱쭈욱블편학기만했던

여리판게들...옥내개덜시교적이라그런건

기?내갸성격이니빠서그런건게걱정이

며만니왔던시랑들...◎"우리에

게반복적으로나타나는편게

,들을예부예보고삶은

.小’‘건싫다고말팔

수있는시

람이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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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퍽.므츠 관쳬r 분쌘뻤 - 헬병 뻔칡삡. 뻔한 곤볘들☎,

난 c삠학 이후 이런 q!간틀이 너무 싫엇댜

유명 γ_ 압학천"뺘지 자칭 오E'며 손빼갸 또했는 낭cl플

학번이 만되면 생-현 덜c텔, 꼴닌학교, 쳬수 여부를 딱,덕 물

'센톨써'락고 볼리으!야 속이 시얻한 족속틀 . .한 괴에 꼭 대

그틀은 여섬틀예게 무면갸를 해출 αIl, ',ol 으f뱌가~"랴는

아햐며, 그틀과 약간만ol랴도 친헤지고 냐면, 마지 친으出卜, 혹은 아비지의 같

은 태도로 지-기멋미로의 비려냐 주쳬넘는 간석음 하곤 한댜 "아~L폐 소개팅

꼭 시켜취야 돼 여기 면락쳐 적어." ''OI 으f뱌갸 해줄게", ''쟈qiO卜, 지마기-

녁무 짧구니-. 안춤니?",

찾은 7멀희칠로 지기 수햐의 여학생틀의 스케줄을 관리햐기도 하고, 그틀의 q!

샘 J냥담을 하기도 한댜 "[一IIc꿸 수q뻥 후에 시간 비엮투l, 군대간 칼수혁 휴갸냐

은터!‘ I-ll갸 q!샤시켜출께","으층 무슨 고디! 옛一l? 으出卜한∈ll 맙헤박.''

그(-뤠틀이 여섬 운동하는, 휴은 쟈기 주펨밋는 여학으틀익 꼬믿이 出卜칠 때편

던지서 경고를 하곤 한댜. "그런 예틀햐고 늘지口r, q쌕이 피곤해져. . . ."

붙른 셈c벨 j댕기기, 과받pl!셔 데리고 농당하기‘ 술먀선 후이 터!려다주기의 같

은 기본적q! Dll너를 잃지 않는댜. 그를은 프로[-I끼.

OI렇게 관게가 한(틀쎈 맺히고 [_卜면 그 틀은 C딩멈히 말 수 없는 으누이, 혹은

널F던히디! oHq!광게갸 되는 컷○l 보통이다. 이미 그틀의 관커loM는 종속적이고

c옐방적q! 면oll 시니리으가 포함되어 잇으(一l까. 그틀은 어디이 떨어뜨려 놓아

도 이놈익 말 수 없는 으빡 봉냉 관기!를 맺고도 남응이 잇댜. 그런 q!묻틀익

공통적ql 성격 특,망은 넉살 좋다/ 유머잇다/ 혼자셔 실기 '민지헤’민닥/[一!
刀r. . . .

그틀은 어찌하여 지.기갸 모든 이린 여성틀의 으랴버니갸 딕어셔 닦지닥끼리를

해야 한댜고 셈각햐는 컷양D!? 서!삼 모든 여JL퀀틀의 으出r로 샤는 컷틀 저!으!하

고는 여성퍄 관게를 맺는 행를뻗,을 모르는 것은 이닐끼? 친구로 , 등료로, c떼

대 q!간으로 만냐는 여리 유혁의 관게갸 잇을7밀대 ”흑은 의 한부로 같은 과,

같은 학교랴는 이유만으로 JL퀑급하기 예의를 깅요햐고, 선비 행세를 하려는 펏

c벨끼? 관게란 지고로 J냥호긴익 소통콱 현익갸 잇ploF 하터q!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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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느 날cl!갸 지하절예셔 쓰잘떠l기 없ol 말을 걸어으는 술칙한 이차씨갸 멨엿

혁랬닥, 귀찮페 이컷저첫 묻고 자랑하닥갸 나의 같은 학교를 니딤t다는 샤실을
말기!특! ol챠씨. ..캠차기 으비하며, "OI~이기 우리 향뻬를 며기셔 만냐뎨, O!

기 [륙빼녁!. 내가 말이야~ 학교 닥닐 때 말이야.“붙랴봉랴..." 말 친한

척, 그리고 기칩 없는 반말. . “

지기- 의 니의 '닙비f란 뎁q!갸. .  의 냐이!⊃ll 자기를 '넨들빼로 받악틀밑 익핵이 잇

는지 말이보려 하지 않는 컷믿끼? 혀뼝쟈기 우리 콱에 "c삘,학 히지다자 선비! 오

f비"행서!햐는 몇몇이 으버랭 딕면셔리.“ oH틀
이셔 라 .

유형 2. 지랴찌' 잃슨 영원한 새뼁지 c뻔플

고 저렬끼[-l?

그틀은 디!⊃ll o\브짝하고 구!여운지리, c삥학콱 등시oll 의어!셔 먼급한 착칟 으비

어!기 찍혀 멨기 미련이댜 그녁틀은 챕거주면 팽거주는 대로, 갼A퀄,하면 갼JL퀑

하는 대로, 대학어셔 선후배기 엄래 그러격[-l 하며 꼽기 공게 지락난탁. 가꼽

자존십이 상할 때리도, 혹은 저 '닐비 말평 획포 이[一loF, 싶음 때도 그녁틀은

c짼판구 항의하지 않는댜 액? 그 ''J닙비1 으f바"틀ol 쟈기익 친넣광거!익 기반

이므로.“닥 그틀을 통해 한 닥리 걸:j덕셔 말고 지내는 터랴, 그들콱 판체갸

끝기면 갸착없pl 말딱 혹은 c:어로 이웃싹이덕가 되고 만닥. 그러므로 찰는

수넥뻬... .:  ...

그녁틀은 미지 태어날 止Ii부터 여봉병이엇던 컷쳐럼 미냥 자랴지 않고 새(-ll기

적감수성음 잃지 않는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졸c빴이 되어도 그

녁들은 언저l[-# 수중고, 소극적이고, 우아한 쟈태를 잃지 않는다. 콱에셔 q!혀데

l-f 말없pl 목소리 내지맡고 조용히 c셈티, 술지리 등에 참가한댜 그녀틀이 주

로 쓰는 말은 "어으~야~.",''아[一loF","하지먀,야~"

학년이몰리캬면워에셔 c건금한 "션비! 으f비"유혁익 납지 후배들 역서 그녁틀

음 여동생 디루듯 햐기l될댜. 그녁틀은 대계 콱○ll셔 학희냐 학냉회틀을 햐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 5,냐학년이 되면 면이 J냥대의 과 박으로 돌기냐, 조션히

기! 도셔관어셔 졸먼, 후를 예비한닥. 그릭고는 샤람들의 뇌리 속oll셔 샤리지고

판댜 아~ 슬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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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l 뿐 썩>

蚤 여쟈 섣베-냥쟈 회틈뻬

: ⊂ll기)의 낟쟈 후비는 누낙 말기를 동뎨 꼬막 말 듯 한댜 및굿은 잗난으로

친근한블 표시하격 하냐, ⊂I!부분은 도가 지{一卜쳐 머릇 없는 회딧p' 되곤 한댜

여착 선비!o빠기!는 주로 r7~8o(_힌디!의 q!쟈하고 남몽냉음 의해 학냉하고 수중응

맡이 탁고 냐셔지 않으면셔 말게 모르계 도웅물 주는 '누님'탸만이 요구득!댜.

능음 거는 님착 후비약 샤구'⊃!l 될 경우 기존익 남녁 q!o!1 구도에셔 한지도 못
,랫어냐고, 저응o!!는 J닙후비! 관계가 호려’⊂'는 듯하댜갸 남자의 반델이 시착되

면셔 '덤차 주도편마저 납쟈 후L)llow⊃lI로 옮거 간댜. 시간이 갸면 여쟈 J닙비를

∈fol르고, 틀 ,낙c'어! 충요한 c벨틀을 결룅히는 켓 역시 납차 후배익 몫이 드렌
댜 .

옳 남착 셈굴빠- 남피막 후H뮬떼

: 틀 샤o!이!셔는 주로 욕지거리의 얻착러! 등의 기흑한 '샤{-lol 늘이'를 통헤

판거를 댜지는데, ol를 /네긴어셔는 '익리,리고 부른다.

c삠학과 동시어 고f어셔 기장 잘냐갸는 분으!⊃l 미이커를은 쟈신익 덖를 이어 술

자리(-# c삔티 연고저! 등에셔 주도적으로 과분의기를 이끔 후게착를 미리 찍어

셔 커우기도 한닥.

또한 이 틀 시느이를 견고햐게 해주는 컷이 멨으[-l 그컷은 바로 '여자'. 신c빱냉

여자 이○j틀몰 횅거셔 남자 J닙배악의 지리를 주J닙하고, c쏀견시켜주고 등등

등 “ ''야 쳬 괜찮은데. "랴고 납쟈 셈를III기 한口卜⊂I만 할락쳐면, 으리의 납자 후

닌H 눈치도 出f르기 층간 다리 역합을 한댜 차기 선배가 여착 후배예기 술지리

oll셔 몸쓸 핏몰 해도 덩면히 눈감고 지심의 맹님몰 측여○F 한댜 둘 샤이익

판폐가 견고헤칠 수혹 콱문학는 뤽펙적이어지고, 회템탄적이어지고, 간택받은

(?) 소수익 여학J냉을 7데의한 [一卜머지들이 콱 박으로 [-f틀계 드텔댜.

蚤 여자 설§페 -- 여착 후§페

: 틀 샤이는 다른 관게 쳐럼 모템린 한 수 잇는 끼털헉적c겐 ∈볘,이 없댜 스스

로들도 ol떻기! 콴계를 맺어야 할지, of떤 관계를 맺어야 향<! 모르는 겯우기

많댜. of직까지도 여지듣은 스스로갸 ''성배'의 쟈리에 으르기I 되는 컷몰 부담

스러엮하고 어색혜 한댜.

그려냐 지벵닐틀이 섀내기띠f부터 여쟈로셔 대희이셔 겪몄던 l많은 부당햐고 어척

구니없는 c벨틀을 후비틀도 고스란히 겪음 컷pl므로, 틀 시이익 판계가 견고헤

兮



친닥면 기느장 많은 우익한 노하우를 (一f눌 수 엇음 컷으로 기디!될댜 여착 섀[一W

기들이여~콱oll셔 동이리에셔 존걷햐는 여챠 선비를 찍어셔 밀착 칙쳬하며 친

헤친다면, qiOM 팔계보닥야 털 짝릿할 터○l지만, 땅냉OM 남을 7딘극익 활게를

납길 수 멨으리랴

홅 남쟈 선빽, - 여착 후i틀톄

: 펠이 필요 없댜 c천○W 시[-卜리으 모템의 관케이댜 남지 선비틀은 받콱 술,

가공은 셔비스로 레포트끼지 대선 써주며 펌수딱기에 여띔이 없고, 여착 후닙H

틀은 c벨말의 죄책갑도 없이 그 한없는 셔비스를 저!공받지만, 시긴cl 지날 수

혹 그녁는 말게 될댜 그 선七뻬갸 쟈션익 다빠냉힐 . 그러니까 쟈션익 웃차링

콱 말콱 핵동, q!간광게의 학내 활동 등이 얻먀냐 지대한 c:향력을 기늘지고 잇

는지를 말○l닥. '델○il 탰는 오f박 이뺙로도 부족헤셔, 박이셔 마저 쟈션oll거l 간

A퀀하고, 자기 대선 결룅햐는 '가부창’을 하[一!- 덕 모셔야 햐는 꼼이다.

- .행핵서 다훈 척k렵 옳혔율 물론 형빼 저뻗●;Z, 형짜 흑뺙~; 박Z, ”말 훈

값 용듬빴다. '.1, 냐는 .“w4페...' 햄 쩟에 .;니라, o쳐 폐:를철●”빠십

엘팬계형협.썲서 &벨쳤푀지는 걜는지 행선 J떻록빽등썲 플 뺨l다.

느          ~] 끝 - 6



夔힘뾰판“빼 뱄빼빼:r 뺐m - 복잡 펙판한 모벽r꾐빼 분석

플 멀 빽t

난 올엉파77W 여성추의 은화싣험'응'o(! 다/한 ○/야71를 .7L/의 한 적○l 었다.

못 아땅해 하실 껫 칼아서○l다. 올 멈다는 다른 멍마뫄 다찬~가7빼로 내가

공부○쎄 전녕하고 장학금 타오.기를 섹라신다. 그리고 여차아○l로서 조/싱하

게 7l공은 숏71 없게 행동하71롤 바라'닌다. 올잉마는 항상 크게 터겨는 나

의 옷응에 파해 고회라고 말쯤해니고. 피부롤 -가꾸지 압는다고 추의를 추

신 다.

응잉마는 칩안의 모든 일을 아봐뫄 오빠를 중심으로 생과하고, 나에곈

눈몰 쩡긋하/LI면서 어절 수 없○l 먕보 . 회셍할 -첫올 권유하/γ다. .가끙은

○l렁체 너우나도 다른 응멍마뫄 나뫄의 71L치괸을 어떡해야 할 7!인71틀 '생

과하는타 oI디서부터 풀○I야 할치틀 모르겟고, 다응기회로 DI후고 만다.

올잉마가 멀다나 좋은 분인가이/ 때한 덩두리는 그만 틀 '§빠○/다. 자신

의 멈마-7卜 실은 사랑이 어마뼈는가? 나 역/니 다른 사랑보다 더하면 더햇

지 철디/ 뒤지지 압는 멍다에 다/한 이/정올 71켜고 잇다 내71L 가장 /LIL랑하

는 /니휭층에 한 /L卜랑이니까 71끔 승막히는 이른올 들어놓으실 때를 빼고

는 내가 그 어떤 모습도 사랑할 수 잇는 분○//L/다.

한활 전의 밑○l다 올멍파?卜 한템 칩만을 뒤칩은 적○/ 밌엇는펙 그폐를

생각하면 아칙도 당탑해친다. 몰멍다는 정발 깐끙하신 분○/다. 하루에도 두

범씩○I나 첩안올 청소하신다그껫도 정공청소71뫄 빨은 71계를 /니홍하지
도 압고 모든 쩝은 적접 탕신의 손으로 청소하싱다. 반면 난 좀 거/으론 평

○l다. 난 며철에 한 템꼴로 청소를 할 '생과인티, 그 정에 지처분항을 참지

우하는 몰멍다가 잔소리롤 늘어놓으/LI면서 다 치워신l리신댜 그.건 아추 조/

송한 일이지만 아척까지 바뀐 -껫○l 7{의 었다

칩○l 뒤첩혔턴 달은 특별히 엉다7째서 비뱉배 살○l였다 며칠간의 여행몰

파치고 집으로 틀아와 (나I-가 치우지 압아一一;)더러워진 집올 보고 경악하/LI

며 청소름 /니착햇7/ 때분이다. 설상가성으로 그 난 손닙틀이 오는 첫으로

‘ ?



퇴어멨으니, 잉다는 몸○/ 두 7W라도 모차탈 지경이었다. 난 도뫄야겠다는

생각○빠 ○/첨>째 톰7/ /뼈햇X/만, ○/L7/ 놈댔맸다 멍파는 화7/L 어리끝까치

나 계셧턴 γ!이다. 왜 내가 DI리 정리를 헤놓지 압았뎐가에 대한 꾸지랑○I

펼어쳤다 정빨 최송했멨다. 멍마의 성.격응 고려혜 볼 폐 다/층 청소하고 충

테하라고 설득할 수도 없였고, 그 성격올 말고 잇었턴 팔로서 DI리 청소를

하고 밌몄으면 좋앗을 텐터 발◎l다,

하차만 그 때부터 /니작뙨 엉마의 괴변은 나를 아추 탕황스렁7{l 만플었

다. 흥분한 올멍다는 논리척○/지도 양는 정빨 발도 안되는 말씀을 하셧팅

편이다. 또 용멈다의 흥분하셧올 때 숨관은 쳬속 반복하/니는 -"떼 정빨

탑당햇었다 거의 그대로 음71차명 이렇댜"네7/L 왜 여차로 더(에험베니? 넌

이이 여차로 터여난 이상 첩만 7개끗○/ 청소하고 꾸며야 할 의부-71A 잇는거

야. 그게 운병○/고쏟..프" o/.건 정빨 입○//서 처철로 하느닝 소리가 나오는 송

간○I었다 (입는 황신틀도 텔7니 압올 지 모른다. 나 역/니 충격○/ 디/탄햇71

r대은예휴~)오증은 그렁지 많다고, (그 땅/L/ 칩이/서 템퉁7‘/리고 멨턴 오빠

롤 ~가리귀며)오빠도 칼이 도와야 한다고 추장햇었치만, olDl 흥분한 상타

라 멍마는 체수 땅신의 추장만 반복하'텼다. 결국엔 ◎/렁체까지 말쑹하셧다.

"/(흡빼○l 바뀌고 낭등이 안그런다 하더라도 난 너 그럴거/ 안틀키은다. 넌 나(

딸○/고, 그럼 o/상 멍마빨폐로 살아야되" ol거/ 왱 말인가,정말 신응밖에
나오지압맛다.  

여.7/○/l서 을엉화 발에 일밑○/ 토를 탈아 성병하지 압아도, 얼다나 땅황

스런 말씀올 쏟아 부으셧는치에 다/해서는 집작할 수 잇올 겻○l다. 난 그

상황예서 아우딸도 할 수가 없었댜 그 첨에도 가끙 그런 적○/ 잇차만, 그

상황 역/LI 을멍파는 나뫄 다른 /네겨/의 /니황○/라고 생.과하고 말뿐○/었다

그 탑탑한 고정황명○//서 멍다는 먼체쯤 탈피할 수 밌올 .첫인차 과면 나/7/

포옹을 드릴 수는 잇는 .了빼지에 다(해서는 아칙도 모안이 떠오르지 않고

잇 다

살 당황퀘 햇턴 만틀은 o/폣 발고도 또 잇다. "여又卜o" 뭐 그런 7/티틀

썲우고 그러나 좀더 고상한 7Ll 배워보자" 또 (○lL는 낭차애뫄 만나서 처녁

몰 내가 삿올 때)"우슨 여차o" 처녁응 사고 그러니.낭차이I도 그렇차 DH

너가 없구나.", (사소한 부억잉에 꾄하○녁D''오빠륜 스스로 밤 참아먹는 7‘/ 안

하는 게 좋겠다. 보71 안 좋찮나플○/왕o/면 칩에 너-가 엇는터, 네가 좀 해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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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7{l 좋차" 와 괠.은 첨틀이다. 올엉파는 아부렁지 입케 하/니는 말씀이기만,
그 패마다 난 아추 발끈한다 나I가 그런 말틀이/ 다/하며 던강한 템몽을 보

인다는 터껫몰 엉야가 앙체되신 건은 최근인타 멍만 더욱더 땅신의 의견올
추인하려 하싱 뿐○l다 먼>레쯤 올멍D卜oI/게 나의 빙창을 이히싸킬 수 밌몰
까? 멍DI뫄 다른 팔의 인창올 말이다. ol렁7(l 난 .71끙 엉DI틀 포함한 가족
들 /L卜o/에서도 탐탑항을 느끼게 툉다. L#.가 여자라는 이유로. 우리첩을 휘
강고 멨는 -가부장적 /니고틀 폐은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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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견축무헌육면z櫚택 비떨꼬 글펴 션은~경 벼리싶71~

혹/니 우I의 두 명회 .봤어? 꾀 회?테7f 되었던 컷틀○l니끼, ○l다 미캉 대용

틀은 맡고 있용커야. 앞○{l건 쳔지 /니인 ○l성○l 납킨 /니으l 비믿올 파혀천디

논, 흥미7"l할 뻔하디7卜 ○l/냥하71! 빠7볜 영화였고, 덖○ll건 닦 소/널로 뭐낙

예 우멍훼고 학교 대○l!/낙도 믿본편으로 /납명한 적○l 있었으니까 따로 믿

인허토 도r겠지?

○l 명회틀의 공통협○l 뭔지 델○l? 7테복 J봤으니 대캉 눈치 7깠올71○卜. /닌은

켱○! 나오f. 컷도 주951으로. 근더 또 하나 었어 /닌은.경○l 71지리는 역할로

나은다는 .거○l흘. (우면 치곤 7멀모하7⊂I?) 그러다보니까, 두 명회를 연속적으

로 봤던 나뢰낙는 비교를 하지 않올 수 없711 되더랴 근데 비교 하다.7卜 난

엄7덩난 교훈올 얻고 눈붙올 홍≥l지 않을 수 없었이 의냐하면짝 선은경의

역할듣횰 7탈 /발펴보니7끼- ○ln렇7\ l낙는 컷○l 7⊂ll디로 된 cFI/넝으로서으l )잃인

지, /낙호빼낙 인7덩l받몰 수 밌는 CFI성○l 딕는 컷인지 말7빼되였7濯l든.拏

r건축무힌堊.-l 부터 /밭펴붙끼? /닌은켱은 정말 자/닌민민하고 명쳔 71차야

특종올 7웝으려는 의옥○ll 71L득 차 밌71도 하고 그례서 처음○Il 난 '외 떳밌

다-='를 연델하며 7단뜩 71디어! 차 병회틀 봤지. 근더 영회7f 7텐행될수록 뭔

7卜 좀 ○l/낭히지더리? 내7f 텔7!론 대힌민국에/낙 연론/냐에 틀어7卜는 컷은,

그컷드 여/넝으로/낙 입/낙합격 한디는 컷은 낙타7f 비늘구멍 틀어7f는 컷 트j

다 쪼l공 더 이려운 델이거든? 근더 그런 /니험 통괴한 /냐렵치곤 너무 멍첨

하7!l 나오는.거 밌지. 닌 우리냐리. 인론샤cll서 그런 비들보틀 71지.로 뽑올 수

도 밌다는커 ○l 명회보고 점 말뎄어. (명회 대에/낙통○델브≥l렇고 디운쩍.

만히귀! 나으D

어쪘든, ○l 명회에/낙 /닌은경은 온찾 바보칫 혼자 다 하고 고/냉도 비.7卜지

로 하지. ol니 7짜놓고 ○ll71헤낙 /닌은청 역할은 베첨지르고 붙에 빠지고

뛰어디.니고, 구르고, 절벽에 대탈≥l고쭁... ○l런거 밖에 입(어. (역/나 71지≥f 7톄

력 관≥! 해-t는 끝니l주711 한71 .같에) 수수7꼐771틀 폴○fl-ll는 건 낭지 주인

공 킵티우 몫○l고. 평△cl!! 똑똑히도 (○卜니 똑똑한 척히도) 뒤71 /낭황○l나

층디 샤건 벨/냉서 C쩌차는 멍7덩해디지 그러면/낙 7털벽에 피롱디통 DII딩려서

납자의 구뭔올 71다≥l는거○卜. 어차피 나쁜 더≥L 듣통냐/낙 쪽 탕하는 컷보

다 홈 힘틀○l토 침고 7i디령!디7卜 DI리 좋고 힘 좋은 님7디.틀○l 구혀추는철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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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뭐 그래 CFI/넝은 힘없고 떵7팅한 존폐7疋l. 7될디{ 남/넝

노력하면 인돼 의냐구? 그래○l: 님지틀○l 더≥!고 /날틀보다 똑똑히지려고 노력하면 인돼 외!냐-유? -그리f○f: 넘/q늘○l 너!택-브 /렐

71 편하나꺄 그래○l: 남지틀○l ○{려운 일 처≥l혀주고 /냉/봬낼 브;션 있으니꺄

고로 cFI/넝으로서 /네/납흘 /웰:○l쩔둡 [민 넘/넝으l 구원의 손킬올 71다리며. D{≥l

비우고 /발○卜7f○벼따는 컷○l ○l 영희으l 교훈~ (흑흑쓸. 엄청닌 7f르침○l지

않 ○l? )

그 팀에  r링_, 올 헌번 볼끼? CFI71/닉도 역/나 7!자○卜. 총 차○l7f 밌디면

폡지/낙. .71차라는거, 골구 ○ll 엄다리는 .거지. 어71션 /닌은켱○l  I컨축무힌.

壟-i ○ll/낙처럼 멍7덩하진 않○l.. 볼론 넘지 주인공(7덩7텐영)으l 도응올 받71는

D뻐7卜지7⊂l민, 7덩[괠 캉한 퀘릭匡I로 냐오지. 근더!, 쫑[겐 /냉칵히보면 델 수

있올71야  r링_, 예/낙의 선은청은 ''컹한 ○I머니"○l지 ''경한 여/넝"○l ○l.니리.

는.거. 종 더 자셔l히 [괠허붙끼? /닌은켱○l 끄로퀴의 혹응○ll 의흑몰 품고 최니.

틀 하뎐 층, 그 ○l/납한 비디오를 보게 되지. 밑추밀 후면 지/닌○! 축7W되는

/냥활에/낙 /벨려고 벨버둥쳐는건 팅면한 .거켓지? 그런더l 철정적으로 /닌은켱

ol 비r二l오으! 저추틀 플71 위히 난≥l7七l71! 되는 건, 비.로 지-/난으"딸○l 비r三l

오를 보고 닌 후엇○f. i네/낭에낙 7f7뒝 △흥한 치./닌으l D들t○l 밑주텔 후면 죽

711 된다! ○l 폐부터 /닌은청은 피력올 벨휘하71 /니착히지. 커의 7템도 인 지

편서 온찾 평보 다 끝어 모으고, 분/녁하고, 배두냐네 고항 7뒝에 탑샤7f고..

나층엔 우붙에 듣어7i/너 배두나 (붙론 다 썩은 시쳬) 끌어 인고 닦로끼.지

히 후지. 배두냐o{l711 철삡된, 자/닌의 /낭처를 보듬○l추킬 비.리.는 어머니의

역할음 대/닌히추면/낙, 그녀의 /낭처받은 영흔은 멸래추는꺼야. CFI/넝 미 여/넝

으뢰너 그녀를 닦로하는 컷○l ○l툭냐. o1미니롸튼! D달올 품에 인고 쓰口.듬어

후는 71지.

명회 다7⊂!I각 부분에/낙 너lE긔오의 7티추를 풀 수 있는 방법 - 복/낙히/닉 다론

l낙렵에71! 보cFI준다 - 몰 맡○f 낸 /닌은경은, 비디오를 7卜져고 자/닌의 부모

7卜 /낙는 곳으로 7卜. 7다71 D달용 /델:리71 뒤히 그틀에711 비仁l오를 복샤허/낙

보cFI추려 하는거○卜. 측 /난은켱으! 이머니뢰낙의 역할, 이더니로/닉으l 킹인힘

은 극에 다디≥II닉, 7다/닌으l 0틀t올 /날리71 위히 부모를 축○l는 일도 /낙승지

않711 된 컷○l지. QE!l니.쏵 어Dl니는 cFI/넝보다 경한 컷○l야 그≥l고... r컨측무

한..._, o{l/닉으l 먹7덩하71 그지 었었뎐 cFI/넝온, ol더니7f 되였몰 때 비로소

님/넝[괜큼. ○f니 o(쩌면 넘/넝보다 더 창하711 변하711 되는 컷○!지 원찬 소/널

r링一, oII/닉는 낭성○l였뎐 주인콩○l 일본편, 한국편 영회에서는 모두 cFI/넝

으로 태꾸l○l져 멨디는 컷 지쳬에서 온근히 ○lD{니로서의 역할, 므/넝의 측

면○l 캉쯔리고 밌다고 /냉zt되7디 않○I? 원흔흡 품고 축은 멍혼, 지산의 /낭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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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를 쓰다듬는건 여성, 어DI니의 역할○l리는 /냉zt○l 지베되○l니꺄

자, LIr7f 눈붙몸 홍≥l7⊂l 않올 수 없었뎐 교훈, 그711 뭔7⊂l o!7데 참 73히

지?"/낙.회에/낙 상이님71 덖히서, 여/넝은 멍첨하고 남/넝 으l죤적인 삶올 /밭○卜

○l:해듭 컷○l고, /넬:○l.님되 존제하71 뒤해닉는 ○I머니.7f 되○l○l틀항디"는 컷○l

지. 비-로 ○l71○卜. ( r건측무힌罌._, 의 /낭횡.○(l 비견되는) ○l렇711 힘한 /네/낭,

악하r二l 약한 cFI/넝이 /발○l.냥으려면 머≥l비우고 똑똑한 남/넝의 구뭔흡 71디

려○卜하는71고, 그냐다 존채7f치를 인7덩받는 컷은 ( r링-, ol!!닉처럼) ○l머니

7f 되○{卜틀!○i: 7i.능한 컷○l지. ol머니7f 되었올 폐 여/넝은 농력도 인정뱁疋L

○ll 퀴우는 능력

난 영회 보고나/낙 ○l런 끼탈응은 멈고 나 지/난으l l낢용 반/넝했지 cFI티까

지 험/날멨구나. ○l7테는 티도를 비.꿔 /낙회에서 인7덩받71 닦히 느력하71로

했○1. 찮한 엄마7f 되어야지~ 오호Z한횻~ 그래○#: /낼71 편할티니꺄.

l _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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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랸틀읖 ..lJ뿐 司넷쓸 생.!증뺨니다. 캭착시7밀 ‘뷰뷰 나왁서 노라!둥'l봐라' 중뼈

전 제-께 노레보르는 -]넷도 야뱐!l 고씨둥徊,떼능u *:피등A쓸 느평!.셌습니다. 끄A읕

o!.마도 노라부르는 *,뻗구-께. o!.추 디jl지-테 노레부르는 적☜卜 야난 듬빤디로 .써프게

노래톨 부르고 .A.삐 패문에.jjL출 뻣벨,니디.. 게댜가 노리l부르는 볐E,므가 코택듕iL 제스

쳐틀 사용등!커나 유머스런 표쳐을 지여나 중卜는 뻣에 야난 쳐디송 차/L,뻗에 7맡 부르는

=펫 빨.l 프로 -뺘틀 흥니!i-빼서 .빪둥! 불럼다디턴 그 디‘때듭A율 더듭뼛빼지요.

런 퀵틈한 극지 빪.눼! o뷔垈 o.lJ닐픈 복쟈을 능k 사랸틀.”약읕 司l.세트 플러!‘l..!틀

-삥F츠고 나타!섐니다. o!내 그틀은 F터닙”y sllm으! ”sc y‘u.11 D맺척서 춤을 츠기 시

책횅=!댜 그틀읕 통너! .11o.1로빅 쟈.fl서나 볼 수 .,!t는 톡쟈으로 프로 팬서닭 추는

7!그가 w,!. 총쓸 .1/뿐-계 피.리.중!.며 춥니디.. .I 뮤7맥비디오는 *A 재미‘,!습니다.

그탈I o.!/닐프-게 춤을 추는 司넷읕 D많읕 사랸들로 혀여금 유코!l능;止 웃윰을 차.l.내지요. 너

무 템A충! o뾔떼는 춤쓸 추는 그틀올 싫둥fl 보에기까지 하죠 듕f지n,! njioJ; 그틀.I 쳐

n송 프로쳐럭 복지도 합려둥!퀘 쌘 프로틀.! 추는 춤을 따라둥l려Z o뼈다먹힌 샤랸틀

울 비웃.챘을 ~빼,니다.

.! 땋쨔빼디오는 등명뾰오l 다큐벤터리를 보는 7j[쳐털빱 섀섀행-l다. E많은 사뷴占틀예

만,!. 극쟈.11 그틀은 음백을 틉니다. 읊색 .뤠시 그틀.l 켜놓읖 틀뺘서l트 플레◎I.1.扁ll서 흘

러냐오는 읊.수 그패로.!지요. 그리Z 초솔.퀑쓸 거보런 사랸훑 보자.l크로 쳐리켜는 배

려도 혜조.챘습니댜 그플.! 래,뗀스(벨已붤로 출q홋츠..! 초는 춤)를 추는 착n뿐 저D솥

. ,§를쳔 ● l 지 요.

그플올 모드 사힌.fl서 혹운 가7털.11서 자JL뾔 .름(등낼을 -께.지Z .,!눈 사짧틀c뻬을 히넷

.생,니다. o빼 사랸붙 Z지A섟 /넨뼝냉!.j!k읕 4도 .,!,고, 또 디른 사랜올 쳔.벌책

뒷을 수도 ●j!(지요. 중l.지디,f 그틀율 자JL썹 Z쳐도‘L 예미지를 버리고 자A‘L의 새로율 모

습쓸 보.,!. =’jL.!지효, =뻔록 맨화 찍.끊 흉내내는 코스프례나 뺘 흥니툴 내는 7i쓸

혈 z"L 등뾔 흑둘"습니다. 다틀 ..1/뿐고 하냐도 밍;지 빻빼~께 패밝●빼지

요. 중!.지n,k 그풂 지.신.헥 모쓿 츙뺘섟푭윤 버리Z 디른 모습으로 t현충샐 4 .'!!다는 7;l

을 보예Z /낼●j!(슬 司넷엘,니다. L.흡썬 사.략테게 더 솔쨔솥 수 .J!l다는 .7넷, 혹올 통/L씨
.11서 .뿌司!으로 자/LL을 더 바z피 쉬,다는 파i읖 모드 콩뻔켜.시리라고 J뻥객듭뼙니다.

지.人‘쁘을 다른 예미지.11 o냄,중m x빼을 빼어 나기.는 히넷예지요, 몰론 그란 7튑우 렀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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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l/뿔 4도 .J!습니댜 지.人삡 모쓿 비.뿌는 司넷울 ●빼궁l고 그력기 째문.11 퉁A든

거니끼.효. 충l.지택2 그틀의 o司l/빪을 밑고 /띤 다른 모쓿 보뱉 수 .A다는 γt쓸 보예

Z JLA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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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야끼
㉵ 챦낙. 생특/는 오’ 합z☎?

여성으로서 2차 성징이 나닥나기 시작이는 시기는 .lO대 초반. 갈자기 갸승이 봉

긋학게 솟고, 혀프갸 커지는 것o! 그 신호지요.

많은 여성들이 비깥으로 드리나는 변학돌 - 갸승짝 이프갸 커지면서 혁리갸 쪽

들먹갸는 거리든갸, 음모갸 나는 것 등등 - 을 신기학게 여기고 있는 동안 몸 인

oW서도 조용한 변학갸 일어나는데 비로 쟈궁과 질이 성숙도)면서 생리갸 시작되는

거 oW 요 .

2차 성징이 나타날 때쯩이면 여성 호르몬에 의예 질의 발육이 촉진되고, 지궁이

커지면서 지긍내막도 조뽑초뽑 성장밤니다. o!런 과청에서 자긍내막이 한 달을

단위로 발달했다갸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더! ol게 비로 생리지요.

쟨 두웅 . 생리, 댐石' 人짝혀코 탱져, 끝냐삭:으?

생리는 보통 14실에 시작헤서 49샅ol면 끝난닥고 예요 즉 할 시람의 여성은 약

훵병멸 통인 홍 니그◎l했의 생리를 경범학는 셈이죠. 또, 생리 기간은 시춘기 때

갸장 길고, 폐경ol 갸끼워지면 다시 길어지는데 43세 무렵oll 갸장 짧답니다.

옛날 여성짝 현대 여성 중 누갸 더 많은 생리를 겸혐학게 될끼요? 현대 여성o!

훨찝 많은 생리를 졍헝항니다. 예전엔 피잉기술이 발달미지 않아서 대부분의 여

성들이 많은 자녁를 낳았잖아요? 그렇닥면 당연학 오랜 기간 잉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었기 때문에 생리 욋수갸 오늘날보다 적었겠죠

썲 섹엣 정성적ql 생특/역 주펴/뺙 빵◎/ 공긍효쳤요 J

일반적으로 생리는 28일에 한 번씩 찾이외서, 5일간 쳬속 퇴폐요 또, 30mi 가

량의 출혈이 있어요. 학지만, 쟈신이 이 슷지olI 예당되지 않는다고 걱정학실 필

요는 없어요 여리 괴학적인 조시 결괴 월경주기의 편지갸 상당학다는 게 밝혁졌

거든요 건걍한 여성들도 때때로 생리갸 2~3일씩 빨리 폭은 늦게 시작되고, 그

기간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디.

일반적으로 정상◎I라고 판단되는 생리의 주기 및 기간, 양은 닥음팍 같아요. 미

지만 걔인별로 지이갸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생리 주기 몇 기겐 생리펼의 양

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다면 걱정이지 UI세요

주기 - 28일

기간 - 3~7일

/ ‘6



양- 폄균 30ml(20ml~60mi). 80nml o!

b 뼉'뺏 . 성적통은 뜨, 생그,는 불”뾰?

생리통으로 고생학는 여성분들, 장 많죠? 생리통(C!ysme"crrhoea : 월경 곤린

증)은 대걔 출혈피 함께 시작되어 몇 시긴에서 몇일 동안 계속되는뎨.혹. 생리통

패문에 생리를 싫어학게 되는 시람도 많죠

셈훽통은 핥 '혈◎lll 현'했 자훔니"막◎ll '넷쳐;훼고. l벳쳐편 자흉 빼빽블 몸

밖으로 태촐빼흔D혀%룹 :파평◎빠쇄 ;합룹여 수혹 윤통불 하'멨서 쒜7빼톱 통

흥㉧lloW오. 주로 머리, ol랫빼, 머리갸 굉장이 아프지만, 무릎 등 복부 근처갸

야닌 댜른 곳꺄지 이퍄학는 시림들도 있어요. 심학면 기절꺄지 한다구요.蠱.

일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생근!기긴에 생리통을 겪지만 생리통으로 너무 고생스

러을 때는 의시와 상당학는 것이 좋of요 근본적인 통증의 이유는 모르고, 진통

제로 한달한달 비티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야니에요. 그지만 진통제 말곤 뾰족한

수갸 없디는 것이 인타깝기 그지 없는 연실이네요...

협살.. 7해약 호빠틀, .확성혀cll흥 하지 많은:뺘요?

㉴ 댜섯 . 생르/ 떼횅 우르/ 몽은 q/렇껙 上벤'허[요 J

월경이 갸끼워지면 몸이 조긍씩 신호를 보내죠? 유방이 부플고 야프기도 학고,

기분도 멀피를 학는 것처럼 볼럼.홅협~” 두통, 요통, 변~데 등은 장 혼반 증싱

입 니다.

월경 직전oI나 식후에는 식욕도 변학는 것을 느끼니요? 식욕이 왕성예져서 혹은

밥맛어 없어져서... 체중의 변학갸 월경짝 함께 오는 겸우도 많지요.

월경 중에는 졸응이 많Oi 오고, 두통, Oi께 결림, 학복통, 요통 등의 증세로 고

생을 학기도 합휀-!디.

이러한 증상의 일부는 호르몬의 급격반 변희에 이유갸 있어요. 정도의 챠이는 있

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월경팍 함께 오는 자신의 몽의 변확를 느끼구요. 말학쟈

면 밀반적인 생리 연상인 셍이니 너무 예민맡 필요는 없어요. 이지만 이런 상태

기 지속되는 것을 방지패 두었댜기는 비만 등의 질활으로 이어질 갸능성이 있음

을 기억학세요.

스 뼈 . 생욕/갸 니/ 몽뽈 께"료”''춘댜는 샤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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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생리기긴 동안 약 흥;◎텔리리터의 월경멸을 배출시켜요!
F 팟다 ◇  ▽.

이지만, 생리를 통홰서 배출되는 것은 혈액뿐o! ol니예요. 콜훽△터률을 비롯한

제니"l꺼기틀이 생리를 통에 봄 밖으로 내보내지죠 비로 이렇게 생리갸 몸 안

의 노폐물들을 정기적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생리는 몸속 피의 흐름을 종게 만

들어 여성을 뎌욱 건강학게 만답니댜.

펴성'◎! '납성브다 평휼척으료 피§죌표 흡고 ◎빼삘 첫토, ◎붸차카 남차섶파

오레 샤%률 컷드 샘훽차 ◎1성블 휀황험학7W"훼쿼추71 띠!툰◎I훽고 허오. 생

리의 좋은 정은 그 뿐이 아니죠 여성은 지신의 생리를 통예 건강 상태도 알 수

있답니다. 갑지기 생리갸 멍추거나 색 또는 주기가 달리지면 쟈신의 건강을 γ휀할

패 박야 한다는 신호지요.

γ 황化A..- ~

쌩편/뜬 툴펼한 :혓㉣/ 첨鬪M,빼표卜똔γ‘f‘攀''

힐," 빼v회빌‘~'

혭@칼롤 뿔@’씨‘%l, 쩽편/은 훨형(j롭뢰慶), 측

딸빠産: 벴는 푿빼으쓰핵운 핼. ㉿써뜬 承1표. ㉧㉿

#

2

(< 준;;言乏i m q~넓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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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신첩떨빽 가풍힐: 페으쏢를
垈均☎躬    一

*가부횅; 체수; 匯괠훽 그r쎄가 .뼉섧쎄''*夔f는 ◎!틉'휄:오흗 받는 불흄$훽적 패우으'
펄亶흡;:쫴수합항:먼

팡신은 왜 어셩제◎’! 찮게변퉤예빼는걔

그 당위셩을 밝핵는 께부장지수!!”

다음 분항에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이 질문은 집안에 아들과 딸이 동시에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있음직한 경우 혹은 아버지나 다른 친척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좋음屬)

1.설날 아들 혹은 장낚이라는 이유만p로 오빠나 낚동생에게 더 많은 세뱃
돈을 줍니까?

A예            B아니오

2. 오빠나 동생이 출출할 때 곧잘 라면을 끓여줍니까?

A예            B아니오

3. 식사때 물을 떠오는 담당은 주로 당신이나 엄마입니까?
A예            B아니오

4 .아버지나 오빠, 난동쟁의 삐까리한 수저가 따로 있습니까?
A예            R아니오

5. 아들은 태권도학원, 딸은 피아노 학원을 다니도록 권유받습니까?
A예            B아니오

6. 오빠나 남동쟁에게 생리통의 아품을 호소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A예            B아니오

7. 엄마가 이들에게 빨랫줄에 널린 빨래들을 걷어오라고 시킨 적이 한번도
없습니 까?

A예            B아니오

8. 아들은 외박을 허락해주면서 딸은 절대 불가합니까?

A예            B아니오

9. 과일이 있을 때 주로 당신이나 엄마가 깎습니까?

A예            B아니오

10. 어디 여자애가 오빠(동쟁)한톄 ...라고 시작하는 핀잔을 들은 적이

오 (



劉β
臣iP샀

#p趾냄‘
썽$?.

있습니莎빠 ,,

A';예 B아니오#맙M胛
쑤‘.뱝

11. 오빠는(동생은)i 남자잖아 라는 충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γ

A예            B아니오

12. 찬밥과 더운밥이있을 때 찬밥처리는 주로 당신이나 엄마의 몫입니까?

:A예            B아니으

l3밥을 퍼 담을 때 아들의 밥을 먼저 퍼 담습니까?

A예            B아니오

l4. 삼계탕을 머을 때 다리 두 개는 아버지와 아들의 몫입니까?

A예            B아니오

15. 성묘나 제사에 여자들은 접근 금지입니까?

A예            B아니오

16 싸울 때 니가 참어야지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A예          B아니오

아니오'의 갯수가

설명이 필요없는 대발이네집. 인정합시다. 물론

0~4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인걸 어쩝니까? 이번

여성제에 참가해서 뼛속깊이 박힌 남존여비사상을

흔돌어봅시다!

5~8
대발이네 집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농후한

집 여성제에 참가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집은 남녀 평등이라고 주장할만한 집. 그러

l  9~12 나 방심은 금물! 여성제에 참가해서 남녀평등 의식
I

l 올 보다 확고히 합시다!

지금 그대로로 그대 집안은 완벽! 그러나 털어서

1 3~ 1 6 먼지 안나는 집 있습디까? 여성제에 참가해서 보다
品L

완벽한 여전사가 됩시다!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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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 부.빼. 혀륜 끝짧테략 빨량 특첩뺐

“네 조심혀W, 축짜 출골;' 뼈/혐셔 "

한 선너" 최근에 나◇" 헤준 꿈 예~'I닥

낙외 내 친구들은 주로 소소한 일상에 팔한

그 선배는 평소에도 난해하고 싱쩽적이고 그

그런 꿈만 꾸규I로 유명한 선얘였닥.

그럭나 이번 꿈은..읊..

선배~세 집예 있다司f ◎f님 통oI럭 방예 있다헤卜 아님쓰모르겠다

원례 꿈은힌번도 司l보지 않은 곳예셔 일어나Tl 마련이니파-

하여간 어딘~빼서 뜬금없.! 7뺘법을 잡았단다.

참! 꿈에서 미.저 쟁꿴법을 잡닥니 직업병이 이닌~vl 싶닥. 八八;

c

하여간 그 7빠법울 잡은 다을 선너" 했던 조추" ~ri괄일데,

글쎄 그 장간법을 전~vl 밥솥에 ~빠둬버렸단닥 허걱~

그럭고는 잠시 무슨 볼일이 있었던지, 밖에 나司i면서

후매들어째 그 징벤법울 맡겼는네.

텨프한 선배 곁에는 역시 텨프한 후얘~rl 있는 '헴쓰

지률셔보던 후배들은 작당을 하고는 그 전T! 밥솥의 취사 비튼을 늘려 버렸

단 닥

대 단하줘 ? ~

잠시 후 돌악온 그녀

전~rl 밥솥에 취사 비튼◇l 늘러

뻬야~ 죽으면 어떻하려고 그례?"

전TI 밥솥에 다가가

너그러운 표정으로

취사로 늘러져 있는 버튼을

보온籌으로 바꿔 늘렸단댜

보온.l나 취샤!-k- 괄;

져 있는 것을 보고는 질겁울 해셔

탁고 말하멸셔

⊂ i
⊇ 딤



착여간 .l 꿈을 널리 전퍄착여 천착예 모든 빙꿴범들어
전-v!밥솥을 볼 때막다 몸셔릭를 지고

지신◎l 찜쪄 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빠졌으면 좋겠닥.

렸!송!척‘서!J너 쏟 ” 혔②! 맡흐/ 돈 憑f틀으戱# 혁혁 ,f편!온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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쵬어큉빼爭뽑협瀟;퉤 소쳬 측 우훽는 다르평 쪄운핵맺

빪년에 입학한 애들 네 명이 있었어. 다들 대학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

없었지. 술 마시교 놀러다니고... 근테 말야, 뭔가 허전하더란 발여지. 나만

의,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좀더란 말야. 대학 오

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테... 쩝, 그래서 우린 밴드를 반들었어. 우리들의,

여성의 목소리를 탐껏 내보고 싶어서, 내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나의 모

습, 만들어진 것이 아닌 본연 그대로의 모습, 그녀의 목소리를 찾고 싶어
서. 그러려면 이전과능 뭐가 달라야하지 않겠어? 그쾌서 우린 지금까지 우

리가 얽매여 왔던 시각, 뀌념들올 버리고 새롭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

신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과 싸워나가기로 했지. 쟁이정신(箏

異\튱해은 그렇게 시작된거야!

폡버는...

때니저겪 드러빼 - 이다

I[
기티. ← 모빼 & 진진

빼㉧I스 홈 섀움

뾰퀼&차기드러빼-달리  ...이렇게다섯!

※ 특별출연: 코러스 혹 똑지, 펙탤서 ~ 헤라

멤버률이 모인 후 우린 뭘 불러야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지“.

어느날 갑자기 여성주의 여신이 우리 쟁이들에게 역사히.셨어. 그러면서 예

쁜 파리(PY\etty FIy)를 한 마리 보대주셨지. 저정하던 우리에게 그 파리 똴,

‘‘팬찮아‘ 다 찾됩거야.(It젠s Ahight)''.  이런말읔 하지 않겠어?

하지만 우린 그래도 불안했지. 그래서 우리가 뽑은 복록을 보여주면서 붤

부르는 것이 좋을쳐 불어봤지. 그랬더니 이런 말을 히.더라구. “두 번째 노

래. (SCmg 2) ". 그 순간 쟁이들이 놀라서 정신울 차려보니, 다 꿈(Dmeams)
이 었더 라구彎..

...그래서 우린....이번 공연 때 이 노래들올 부르기로 했어~!

'빼姆α:FSK".i"g-'’:>접PettyW해y'’                ⓖ

, R ⊃ , ,B천패빼s 풀 '”s AH'ightl’

厠l [ EI팬r 출 썼,Song 2”

력 선턺L鋤㉿ Cm퍼beM효ss - 'yDrEams

10월 8일, 연세대학교 제2회 여

의 정식 데뷔 무대! 놓치면 평쟁

성제의 문화제 판이 벌어집니다. 쟁이정신

후 회 할 절 ~

으 / 7

. / 떫 ./,



;: ;
5l 'L
흽j. 료
핸 “ 塢 ‘

; ;:(
夷;

汽

r 면 '‘

' \
lE힘 여스

뚫

. ll
-十 ● j튼

희은 . E켑

1률 i푸
山 \
十 >:

ii >EJ
戶

좋 토

\
]!늄

.l$

혼 'L
I쌀寇
표 셈

月 육
j[E

~/:l

炙

뀁 .
o

f 惑
낸벽㉰

옮
•>

津

폐

”

C

! 플 羲 ; ; : 뚫팖 ; 꿇 §
浜 A容r P 좋 ~
6  d슨쥔앉b  •~

떤

S ,
D

•

, “ 옳 鬱 흘 : ;

낀0      ●
J

I

l

D

그 6

円

L

•

0

B

만



γ

떠

M

8

7 ■ 지

느 - l

화

H 雇 1≥ 0W
•

비

m i l ! li 혼 . 클 괆

r  ...

만

c퉤

h

•

•

? 짧 비

뜨O

▶..毬 .서
耘.L. 떠

차
; : ;
짢 . 표

i 떫
B殿容솨. .J

샨  잠

; 蠱$ 떫
네

P

D

濤 鬱 ‘ . . ‘
h

황 ” l 터

그 힁侈( f낙승:몫

l:-γ우 만%붕

끊송 l느@던

. ( 파-綻壺쏀째
오'느'7!,떫

훈% 옳"
γ뒬'r획\l

속운下"介신,
옥겝

I?. $ .

:l서 떻崧
oF큼(*

'l륙 “,,

i);뒀% . (%

反

仰 -급■

/ llN :~§' W § 세 ‘ 八지§세A s

< ㉱

唇 P

M

끄츠~  피

L    스브

o β T

또 다로뜰 71타 /

구대뾰 .卜 개깡으포 묻친 뻬일.젊

C송련이췽r급하헌.    ,

썲◎'l:L시길,벤,  

요 / 7

•    •  •



뜨J
둘 틈

뺑 모집 광고

음은빼엉프의 문화일험 모임으로 다급베로운 은화 행이를 많o!

많이 끈b'!하고 워어요. 강룔 으 얾는 맞기"T! 터nl르 히짼으n{드르느n르

과 다르~HI 나마의 배!으로 보여프고 잎다면 바로 여히!르 穴卜으LO켜                      큰7T

n배요. ◎대엉푸으I적 마인드를 司w진 여l물적 7패!능c! 다분한 아람

이며 어7\빼나 환영! 휜영! 환영!!이어!외L쁜

응◎매rH ‘7THo!쩌nl’이라느 년H드르 마드어느데 ~11타리으트/드근1머o○뜨    느L흔뜨=m느
‘7THo!7T.lnl,OI곤!느 너H드르 ○l드◎+느⊂배 -께∈i리뜨
o o뜨  느L흔뜨=m느

악해를 연프할 으 읽는 n卜랑도 모낌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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